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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가장 중요한 사명

17-03-01a

한국 사법고시 역사상 가장 고령 여성 합격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북 출신의 전업주부이었는데 10년간 응시에 응시를 거듭하여 드디어 45세에 합격을 했다 합니다. 그녀는 돌 맞이를 한 아들을 아예 친정에 맡겨놓고 고시준비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이런 시법고시성공에 일반 국민들이 어떤 평을 내리는지 알길이 없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축하의 뜻을 보내기 보다는 그녀가 어머니의가장 중요한 사명을 모르는 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맞이 아들이 외할머니의 손 아래에서 자띾는데 그녀의 아들은 엄마가 개인의 명예와 소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기를 할머니에게 보낸 행위가 냉정하고 비정한 행위이었다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녀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본인의 영달과 금전적 수입을 희생하는 것이 어머니의 천부적인 자세이며 사명일 것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사법고시 합격자의 끈질긴 노력과 부단한 결심을 절대로 과소평가하려는 의도는 저에게 전혀 없습니다.

단 가정에서 어머니의 본연의 위치가 위축내지는 희소되어가는 현대에서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바치는 어머니의 희생이 지금보다 더 요구되는 시대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정직과 의리와 공중예의를 어머니로부터 배웁니다. 아버지로부터 배우는 여러 미덕도 있지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주로 밖에서 활동을 해야하는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하여 자녀들의 인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약합니다. 


제가 잘 아는 여성 한분은  스텐포드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은  어머니 한분이 있습니다. 학위를 마친후 처음 직장을 얻은 곳은 웰즈 파고 은행이었습니다. 능력과 통솔력이 탁월한 그녀에게 은행은 승진을 연속 시켜서 수석 부회장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결혼을 하여 저녀를 다섯명이나 낳았습니다.  자녀의 수가 셋쯤 되었을 때 그녀는 자녀를 기르는 것을 천부의 사명으로 알고 은행에 사표를 냈습니다.   은행은 그녀의 탁월한 능력을 놓지지 않기 위하여 타협을 했습니다. 완전히 사직을 하지말고 일주 중 이틀만 은행을 위하여 일해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제안을 수락하였고 지금 전업주부에 못지 않게 자녀들을 돌보면서 일주에 이틀씩 은행 근무를 합니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100% 전업엄마가 되지 못한 것이 미안한 감이 없지 않으나  은행과의 근무합의가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칼럼으로 방송을 했드시 전국 수학경시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비스카디 군은 샌디에고에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신경과학으로 박사학위를 소유한 한국계 여성입니다. 그녀의 높은 학위로 말미아마 그녀는 고수입 직장을 가질수도 있었겠으나 그녀는 미숙아로 태어난 아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전업주부가 된 것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을 마치자 아들을 집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스카디군은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다닌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학교과정을 전부 집에서 배운 비스카디군은 특히 수학에 비상한 재능을 보여 16세에 그는 이미 대학원의 수학과정을 밟았습니다. 어머니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서 비스카디군은 피아노와 바이올린의 연주도 수준급이어서 샌디에고 청소년 오케스트라에서 중요멤버로 활약을 했다고 일려졌습니다.

미국에는 하루에 4 시간 만 을 근무하는 어머니들이 많습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낸후 직장에 나가서 4시간만 일을 하고 지녀들이 학교에서 귀가하기 전에 엄마가 집에 먼저 돌아오게 됩니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가 직장에 나가서 비여있는 집으로 돌아와서 느끼는 공허감을 주지 않기 위한 어머니들의 정성인 것입니다. 부모의 개인적인 영달이 자녀들의 건전한 성장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끝

